
후지보(Fujibo) 텍스타일  

–중기계획 추진으로 수익 크게 개선 

후지보 텍스타일의 2007년 4~6월 업적은,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구조 개혁

에서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분야에서 철수함으로써 

판매실적은 2006년과 비교하여 30%가 줄었으나 수익성은 올라갔다. 

동사는 중기계획에 따라 섬유사업 중에서 와카야마(和歌山) 공장에서는 프

린트 생산을 지난 5월에 중지하고, 고야마(小山) 공장은 표백 가공에서 철수

하였다. 그리고 남는 인원은 후지보 애히메(愛媛) 공장으로 옮겨, 후지보 텍

스타일의 인원은 약 30% 줄었다. 

와카야마 공장이 프린트 생산을 중지하게 되어, 니트 프린트는 협력공장에 

의뢰하기로 하였고, 침장용 프린트는 모두 수탁가공이었으므로 이 사업은 완

전히 철수하였다. 

남는 니트 염색가공의 제1공장은 풀가동하고 있으며, 7월에도 이런 상황이 

계속되어 완전 가동되었다. 수탁비율이 2006년보다도 약 20포인트 올라가 약 

60%로 올랐으며, 텍스타일 판매가 레이온계나 스트레치 소재 등을 중심으로 

꾸준히 늘고 있다. 

고야마 공장에서도 구조개혁으로 적자를 크게 줄였다. 표백가공에서 철수

하는데 따라 생산규모는 20~30% 축소하였다. 이에 따라 채산이 안 맞는 분

야는 철수하였고, ‘렌실’이 호조를 보여 적자가 개선되었다. ‘렌실’은 일본내 

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호조를 보여 원래 계획을 웃돌았다. 보통 상



반기에는 하반기보다 실적이 낮게 떨어지는데, 지난 상반기에는 하반기 수준

의 실적을 보였다. 

제품사업도 계획을 웃돌 것 같다. 아우터(outer)가 중심인 중국과, 이너

(inner)가 중심인 베트남도 모두 실적이 오르고 있다.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

여는 소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. 중국에서는 레이디스용이나 어린이용 

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‘제성후지보(諸城當土彷)’ 등의 소재를 활

용하면서 늘려나가고 있다. 2007년 9월부터는 2008년 춘하절용으로 전용라인

을 확보하고 있다. 

또한 베트남 봉제는 년간 200만매(枚)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, 2년 후에는 

300만매까지 늘리려 계획하고 있다. 이를 위해 태국에서 생산된 소재를 활용

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‘오퍼레이션(operation)’을 만들 계획이다.♣ 

 


